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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국문초록>

이 글에서는 ｢소백산대관록｣을 소백산 일대를 유람한 하루 동안의 경험

을 큰 줄기로 삼은 가사로 보고, 그 여정의 도입부 및 근경(近景)을 다룬 전

반부의 다섯 단락에 한해 작품론을 진행하였다. 그 다섯 단락은 소백산의 

바위, 나무, 꽃, 나물, 새에 대한 상세하고 정성들인 목록으로서, 이 장소에 

대한 작가의 애정이 투영된 결과이다. 

본격적인 산행에 앞서 동아시아와 한반도 전체의 지도와 산맥의 계보 가

운데에 소백산이라는 장소를 초점화하고, 소백산 산행을 시작하기까지를 

다룬 도입부에서 감지되는 시적 화자의 형상은 소백산 인근의 거주자인 사

대부 지식인 남성에 가깝다. 비슷하게 주경야독을 하는 처지에 모처럼 산행

을 나서는 시인과 두세 벗들은 선비의 복장인 복건을 착용하고 있으며 여

행을 시작하는 흥취를 표현할 때도 당시(唐詩) 구절을 즐겨 차용하고 있어 

그런 복장이 자아내는 분위기에 부합한다. 

그러나 본격적인 산행이 전개되는 상황을 반영한 다섯 단락, 즉 바위, 나

무, 꽃, 나물, 새의 목록이 시사하는 시적 화자의 형상에서는 도입부에서와 

 * 이 논문은 2025년도 연세대학교 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것임(교내과제번호 2025- 

22-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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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젠더적 특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는 한자어를 사용하거나 한시를 인

용하는 대신 다채로운 음성상징어와 고유어 표현을 통해 소백산의 바위와 

나무, 꽃, 나물, 새들이 이루어내는 흥겨운 풍경을 놀랍도록 아름답게 그려

냈으며, 풍경과 주고받은 마음이 스민 이 목록은 하나하나 독립된 시(詩)를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다. 

한편 다섯 단락 중 나물의 목록에 해당하는 것은 소백산에서 오랫동안 

산나물을 채취하는 일을 한 사람의 경험과 지식이 핍진하고도 아름다운 고

유어 표현을 만나 이루어진 시적(詩的)인 식물도감이라 할 만하며, 그 작가

는 고유어 표현 역량과 산나물에 대한 경험적 지식을 갖춘 노년기 여성으

로 볼 여지가 있다. 이 점은 ｢소백산대관록｣과 ｢덴동어미화전가｣의 작가에 

대해 고증할 때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핵심어: ｢소백산대관록｣, 소백산, 장소, 목록, 음성상징어

Ⅰ. 서론

이 글은 한글 가사 ｢소백산대관록｣(小白山大觀錄)에 대해 처음 시도되는 

작품론이다. 이 가사는 경북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된 동명의 필사본 �소백

산대관록�에 “소​​산​관녹 언​라”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이 작품

은 ｢덴동어미화전가｣와 함께 수록된 가사로서 최근 언급이 되기 시작했으

나1) ｢덴동어미화전가｣와의 관련에 대한 논의가 일부 제기되었을 뿐 아직 

본격적인 작품론이 시도되지는 않은 상태다. 필자는 두 가사 작품의 내적 

연관을 처음 언급하며, 특히 그 주요 배경이 되는 소백산이라는 지리 공간

을 통해 둘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2) 이후 �소

 1) ｢덴동어미화전가｣에 대해 가장 주목되는 성과로는 박혜숙, �한국고전문학의 여성적 시각�

(소명, 2017)에 수록된 작품론과 주해본을 들 수 있다. 한편 이정옥, �소백산대관록 화전가�

(경진출판, 2016)에 �소백산대관록�에 수록된 작품을 대상으로 한 주해가 수록되어 있어 참

조된다. 다만 가사 ｢소백산대관록｣과 한문본 ｢소백산대관록｣에 대해서는 향후 판독과 주석 

등에 대한 후속 작업이 더 필요해 보인다. 

 2) 김하라, ｢｢덴동어미화전가｣에 대한 역사지리적 고증｣,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5, 한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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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산대관록�에 수록된 또 하나의 작품

인 한문본 ｢소백산대관록｣과 한글 가사 

｢소백산대관록｣ 사이의 관련을 집중적

으로 다룬 박혜숙 선생의 연구에서는 

이 둘이 공히 남성 작가에 의해 씌었을 

뿐만 아니라 ｢덴동어미화전가｣의 작가 

또한 남성일 가능성이 높다는 논의를 

제기했다.3) 

본고는 이와 같은 선행연구에 후속

하되 한글 가사인 ｢소백산대관록｣을 면

밀히 독해하는 방식으로 작품론을 수행

하고자 한다. 다만 한글 가사 ｢소백산

대관록｣은 “소​​산​관녹 언​라”라는 

제목이 붙어 있으나, 앞서 언급된 한문

본 ｢소백산대관록｣의 번역이라 하기 어

렵다. 한문본 ｢소백산대관록｣은 한글 가사 ｢소백산대관록｣의 저본이 되기

에는 내용이 훨씬 소략하다. 그리고 두 작품의 화제 배치 순서라든가 화제 

자체, 세부 내용 등에서는 차이가 더 두드러진다. 두 작품에서 다루고 있는 

소백산 인근의 지명이 상당수 겹치고 있는 점이 주목되지만, ｢소백산대관

록｣의 한문본과 한글 가사는 별개의 작품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본고에서

는 한문본과 한글 가사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을 예정이다. 그보다

는 독립된 작품으로서 가사 ｢소백산대관록｣에 온전히 집중하고자 하며, 필

요한 경우 ｢덴동어미화전가｣와의 관련성을 언급하고자 한다. 

필자는 명편(名篇)의 가사 ｢덴동어미화전가｣와 그보다 훨씬 덜 알려진 

｢소백산대관록｣이 19세기 말 20세기 초 소백산과 그 인근지역으로 수렴되

는 지리언어학의 차원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입장에 있으며,4) 이 점이 같은 

전여성문학회, 2017, 405～440면.

 3) 박혜숙, ｢｢덴동어미화전가｣의 작자 문제｣, �국문학연구� 38, 국문학회, 2018, 145～174면. 이 

논의에서는 한글 가사 ｢소백산대관록｣을 ｢소백산대관가｣로 명명할 것을 제안했고, �소백산

대관록�에 수록된 모든 작품의 작자가 경북 영주에 거주하는 구 향촌사족 출신의 남성이라

고 밝혔다. 

<그림 1> ｢소백산대관록｣ 첫 면. 경북대 

도서관 소장 필사본 �소백산대관록�의 

제17면에 해당됨. “소​​산​관녹언​라”라는 

제목은 제16면 마지막 행에 적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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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에 수록된 이 두 작품을 자매편으로 보게 하는 첫 번째 근거라고 여긴다. 

그런데 ｢소백산대관록｣은 그와 같은 지리언어학의 구도를 ｢덴동어미화전

가｣보다 더욱 분명하고도 광범위하게 재현하고 있는바, 전자에 대한 분석

은 두 작품이 공유하는 시공을 구체적으로 재현해 �소백산대관록�이라는 

책 전체를 관통하는 특유의 지리언어학을 파악하는 작업에서 유용한 출발

점이 된다. 이를 기반으로 두 가사 작품의 내용과 형식상의 구체적인 연결 

지점과 공유점, 각각의 시적 화자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의 여부 등

이 더 논의되었을 때 ｢소백산대관록｣은 물론 ｢덴동어미화전가｣에 대해서도 

더 밝혀질 여지가 있을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소백산대관록｣을 구성하

는 장소와 지역어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선행연

구의 문제제기에도 답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Ⅱ. ｢소백산대관록｣ 도입부의 세계와 길동무의 형상

｢소백산대관록｣은 소백산과 그 일대의 산천을 유람한 하루 동안의 경험

을 큰 줄기로 삼은 가사이며, 이런 점에서 ｢청양산유람가｣5)나 ｢주왕류람

가｣6)와 같은 일군의 ‘내방가사’와 ‘유람가’로서의 성격을 공유한다. 경북 영

주와 충북 단양 및 영춘, 그리고 강원도 영월에 걸쳐 있는 소백산은 경북 

봉화의 청량산이나 경북 청송의 주왕산과 거리상으로도 멀지 않은바, 지리

언어학적으로도 친연성이 있어 보인다. 

“여봅시요 친구 번임​ 이​ 말​​ 드러 보소”라는 ｢소백산대관록｣의 첫 

 4) ‘지리언어학’은 언어가 지리적 조건에 의하여 분화한 현상을 밝히는 학문으로, 방언의 전파

와 그 결과로 나타난 방언 구획을 주로 연구하는 언어학의 분과이다. 이 방법론과 관련해 김

덕호, �경북방언의 지리언어학�(월인, 2001)이 참조된다.

 5) 권영철, �규방가사-신변탄식류�(효성여대출판부, 1985)를 대본으로 삼아 임기중 편, �한국

역대가사문학집성�(디비피아 제공)에 수록한 자료를 참조하였다. 작중 화자는 경북 영덕군 

창수면 오촌에 거주한 진성이씨 여성이며 일행 십여 명이 음력 4월 초에 점심 도시락을 싸

서 도보로 청량산에 다녀온 여정을 기록했다. 

 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고전자료편찬실 편, �규방가사Ⅰ-가사문학대계 3�(한국정신문화연구

원, 1979)을 대본으로 삼아 임기중 편, �한국역대가사문학집성�(디비피아 제공)에 수록한 자

료를 참조하였다. 작중 화자는 경북 청송군 청송면에 거주한 여성이다. 창작 시기는 경오년

(1930) 어름으로 보인다. 



｢소백산대관록｣(小白山大觀錄)과 목록의 시학(詩學)  35

구절은 “어와 벗님네요 우리 말삼 들어보소”라는 ｢청양산유람가｣의 첫 구

절과 퍽 닮아 있다. 이와 같은 유람가의 도입구는 특정 장소에 대한 경험을 

동행의 벗들과 함께 기억하고 독자를 향해 확장한다는 취지를 함축하며 이 

여행이 결코 혼자만의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이처럼 유람가의 친숙한 도입구로 시작된 ｢소백산대관록｣은 유산(遊山)

의 장소가 되는 소백산으로 곧장 들어가지 않고 이 산의 배경을 이루는 구

도를 먼저 제시한다. 9년간 도산도수(導山導水: 산에 물길을 내고 물을 흐

르게 함)하여 치수(治水)를 이루어낸 하우씨(夏禹氏)와 천하의 명산대천을 

주유(周遊)한 경험을 녹여낸 저술인 �사기�(史記)가 가장 먼저 언급된 데

서7) 이 가사의 작가가 �서경�(書經) ｢우공｣(禹貢)의 9주(州) 혹은 사마천

(司馬遷)이 주유한 천하(天下)와 유사한 구도를 상정하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아래에 보이는 바와 같이 그 구도의 정점에 놓인 것은 중국의 

대표적인 영산(靈山)인 곤륜산(崑崙山)이다.

곤윤산이 조종 마른 온 天下乙 이르미라

우리 조션 건너 달나 ​​두산니 조종이라

白두山이 흣터 나려 됴션 八도 되여고나

북으로 흐른 용은 마쳘영이 되여 잇고

西으로 나린 용은 묘향山 되여 잇고

남으로 나려와셔 ​​​산이 되여 잇고 

동으로 구비쳐셔 금강산이 되여셔라

그 가온​ 둘너보니 혀다 산쳔 다 볼손가

평양부의 묘향산과 ​셩부의 송악산과

신게 곡산 ​남산과 ​​양 셔울 삼각산과 

쳥산 보은 송니산과 환간 영동의 삼도봉

靑․공주의 게룡산과 졀나 졔쥬 할​산과

무쥬 구쳔 덕유山과 안동 영양 日月산과

​구 ​의 팔공山이며 경쥬 ​의 동​山이라

이산 져산 다 바리고 ​​​산 일 디​​이 

어졍쥬츔 나리와셔 小白山이 되여고나 

 7) “도산도슈 구연 후의 고궐셩공 ​우시라 / 명山大川一부셔​​ 사마쳔의 사긔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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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우임금의 치수로 성립된 9

주와 사마천이 편력해 저술의 밑거

름으로 삼았던 천하의 산천이라는 

큰 구도를 제시한 가운데 곤륜산을 

그 정점에 두고, 곤륜산의 줄기가 ‘우

리 조선’으로 건너 달린 결과 백두산

이 한반도의 조종(祖宗)이 되었다고 

하는 도입부의 기술은, 이 가사의 화

자가 상정하는 세계가 조선과 한반

도를 넘어 광대한 동아시아를 포괄

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작가는 곤륜산에서 백두산으로 건

너온 산줄기가 조선 팔도에 흩어져 

내리고 동서남북으로 각각 금강산, 

묘향산, 태백산, 마천령으로 솟구쳤

다는 대략의 그림을 그린 후, 다시 곳

곳의 명산들을 골고루 언급해 한반도 산의 계보를 또렷이 제시했으며, 그 

위에 ‘태백산 일대맥이 어정주춤 내려와서 소백산이 되었다’고 하여 산들의 

연쇄적 목록 가운데 최종 목적지로서 이 장소를 표시했다. 

‘친구 벗님네’를 부르는 ｢소백산대관록｣의 낯익은 도입구는 이 글에서 펼

쳐질 소백산 유람이 혼자만의 것이 아님을 나타내며 또한 독자에게도 이 

길을 함께 하자고 권유한다. 이 점은 ｢소백산대관록｣이 ｢청양산유람가｣와 

같은 일반적인 유람가와 공유한 바임을 앞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작가는 우임금이 개척했던 천하이자 사마천이 �사기� 저술의 밑

바탕으로 삼았던 중원의 명산대천을 세계 구도의 대전제로 먼저 제시하고, 

그 가운데서 목적지를 초점화하는 방식으로 도입부를 진행하고 있다. 즉 작

가는 자신이 상정하는 천하에서 조종이 되는 산으로 곤륜산을 지목하고, 그

로부터 산줄기가 달려가 한반도의 조종이 되는 백두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고 한 뒤, 다시 백두산의 줄기가 조선 팔도의 동서남북에 용과 같이 내리달

린다고 하여, ‘백두대간’이라는 개념과 상통하는 한반도 산줄기 인식을 보

<그림 2> 묘향산, 송악산, 하남산, 삼각산, 

속리산, 삼도봉, 계룡산, 한라산, 덕유산, 일월산, 

팔공산, 동대산, 태백산, 소백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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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었다.8) 다음으로 좀 더 상세하게 한반도의 명산을 언급하는데, 묘향산, 

송악산, 하남산 같은 북쪽의 산들로부터 시작해 삼각산, 속리산, 삼도봉, 계

룡산, 덕유산, 일월산, 팔공산, 동대산 등 한반도 전역의 산들은 물론 제주

도의 한라산까지 빠뜨리지 않고 호명하였다. 그러고는 이 모든 산들의 배치 

가운데서 “이산 저산 다 버리고” 유독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태백산의 대

맥(大脈)을 끌어와 유람의 장소인 소백산을 최후로 등장시킨다. 이처럼 작

자는 시작부터 큰 지도 가운데 이 장소를 공들여 비정한다. 

이와 같이 유람의 장소를 초점화하는 방식은 ｢주왕류람가｣와 유사한 점

이다. 경북 청송에 거주한 어떤 여성이 경오년(1930) 4월에 일행과 함께 도

보로 주왕산을 유람한 경험을 기록한 이 가사는 “오흡다 우리 대한 세계의 

명국이라 / 동에 위치하야 반도이 외이셧다”라고 세계 속 한반도의 위치

를 비정하는 데서 시작해 삼각산, 계룡산, 지리산, 태백산, 구월산, 묘향산, 

백두산, 금강산 등 팔도에 포진한 산을 개괄하고, 이어 경북의 팔공산, 학가

산, 청량산, 금성산, 소백산, 일월산을 언급한 뒤9) 마지막으로 “청송에 주왕

산은 조선팔경 하나으로 / 경북에 자랑이요 청송에 행복이라”라 하여 자신

의 고장이자 유람의 장소인 주왕산을 부각시켰다. 

이렇게 여러 동행자와 함께 유람을 떠나며, 세계지리적 지식과 국토에 

대한 지식, 고향에 대한 자부심을 바탕으로 자신의 터전이자 유람의 장소가 

되는 곳을 정확히 비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백산대관록｣의 도입부는 ｢주

왕류람가｣나 ｢청양산유람가｣와 같은 유람가 계열 가사와 분명히 공유하는 

점이 있다.

 8) ‘백두대간’이라는 개념이 조선시대 한반도 거주자들의 자연인식 체계의 일부를 이루었다는 

데 대해서는 양보경, ｢조선시대 자연인식체계｣, �한국사시민강좌� 14, 일조각, 1994; 김우선, 

�산경표 톺아읽기: 지명의 역사지리적 함의와 백두대간�, 민속원, 2021 참고. 

 9) “지방은 삼철이요 역사는 사천제라 / 일흠좋은 금수강산 팔도에 히여보자 / 경기도 삼각산

은 한양에 진산이요 / 충청도 괴룡산은 효시에 읏뜸이라 / 절라도 지리산은 호남에 제일이

요 / 경상도 태백산은 영남에 진산이라 / 황해도 구월산은 서의 명산이요 / 평안도 묘향산

은 단시에 일흠좋다 / 함경도 백두산은 남북에 웅거하야 / 우리조선 산지조종 그지사 모를

손야 / 영동에 금강산은 천하의 명산으로 / 조선의 자랑이요 세계의 공원이라 / 팔도명산 그

만두고 우리 경북 스물두골 / 그나마 특수명산 대강으로 조사하자 / 대구의 팔공산은 자고

로 유명하고 / 안동에 학가산은 웅장퀴로 층찬놉다 / 이안에 청양산은 삼십육봉 일흠잇고 / 

의성의 금성산은 산기도 명려하다 / 순흥에 소백산과 여양의 일월산은 / 아모리 소읍인들 

산이름 없을손냐”(｢주왕류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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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소백산대관록｣의 도입부의 시적 화자와 그 동행자들은, 걸어서 

갈 수 있는 주왕산이건만 큰맘 먹고 유람을 나선 ｢주왕류람가｣의 ‘우리 일행’

이나 ‘점심 보자기를 들고 험한 산길을 지체 없이 올라가는’ ｢청양산유람가｣

의 ‘십여 명 벗님’들과는 좀 다른 모습이다. 주왕산과 청량산을 유람하는 동

행자들은 “우리의 여자 습관으로 규중에 침복하여 / 한 류람 못한 것이 평생

에 여한이라”(｢주왕류람가｣)라 하거나 “헛부다 여신이여 여자됨이 극분하다 

(…) 천비 같은 여자 몸이 못 배움이 자탄일세”(｢청양산유람가｣)라고 한 데

서 알 수 있듯 배움과 여행에 대한 갈증을 지닌 경북 지역 여성이다. 

이에 반해 ｢소백산대관록｣ 도입부에는 화자와 동행자의 성별이 적시되

어 있지 않다. 소백산을 함께 노닐 길동무들은 ‘우리 역시 이곳 있어’라는 

말에 보이듯 소백산에 거주하는 이웃이며 주경야독에 잠심하느라 자신의 

터전을 노닐 여유를 갖지 못한 부지런한 생활인으로 그려진다. 이 소백산의 

거주자들은 ‘이제야 생각하니 팔도강산 다 못 봐도 / 소백산도 명승지라 한 

번 올라 터회(攄懷)하세’라며10) 자신들의 생활의 터전을 새롭게 보며 생업

과 공부에 지친 서로의 마음을 풀어보자고 한다. 

가자���가자셔라 게 어드로 가잔 말가

다른 산의 갈 것 읍시 소​​산으로 가자셔라

유산가셰 �����아니 가든 못​리라 

망혀을 신너라 쥭장을 드러라 

담​​乙 손의 들고 ​​복견乙 둘너쓰고

二三졔人이 동​​​여 명山大川 차자간다

이들은 ‘가자 가자 가자스라’라며 소백산을 향하는 자신들의 발걸음을 

‘유산’(遊山)이라 일컬으며, ‘유산가’(遊山歌)에 항용 보이는 망혜(芒鞋)와 

죽장(竹杖) 같은 익숙한 행장을 꾸린다. 이에 더해 챙기는 담뱃대와 백복건

(白幅巾)은 앞서 ‘주경야독’이라 했던 처지와 맞물리며 이 유산객(遊山客)들

에게 사대부 남성에 가까운 형상을 부여한다. 담뱃대가 남성에게 더 많이 

필요한 물건이기도 하거니와, 복건(幅巾)은 사대부 남성이 사적(私的) 시간

10) “우리 역시 이곳 잇셔 유산유슈 조타​되 / 쥬경야독 잠심​여 ​​ 변 귀경 못​​더니 / 이졔

야 ​​각​니 팔도강산 다 못 봐도 / 소​​산도 명승지라 ​​ 번 올나 터회​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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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낼 때 착용하는 대표적인 복식임으로써다. 세종 때 영돈녕부사(領敦寧

府事)를 지낸 권홍(權弘)의 졸기(卒記) 중의 “은연히 산림(山林)의 취미가 

있어 복건(幅巾)과 여장(藜杖)으로 소요하며 자적했다”(隱然有山林之趣, 幅

巾藜杖, 逍遙自適)11)라는 구절이나 김창협(金昌協, 1651～1708)의 시 ｢계우

(季愚)와 함께 백운사(白雲寺)를 찾아 진백사(陳白沙)의 시에 차운하다｣(同

季愚訪白雲, 次陳白沙韻) 중의 “필마로 쓸쓸히 옛 숲에 돌아오니 / 복건 쓰

고 가는 곳마다 가슴이 트이네”(匹馬蕭然返故林, 幅巾隨處散疎襟)라는 구

절을 보면 복건이 한가히 산수유람을 할 때 어울리는 복장임을 알 수 있다. 

요컨대 여행의 출발점에서 동행자인 두세 명의 벗들은 소백산 인근에서 

부지런히 농사를 짓고 살면서도 글 읽기를 놓지 않고 있는 양반 계층 남성

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길을 나서는 흥겨움과 소백산으로 접어드는 길의 풍

경을 읊은 다음 단락은 그처럼 서두에 제시된 유산객의 형상과 비교적 잘 

어울린다. 

잇​가 어네​야 ​마춤 삼월이라

산조 ​​ 펼�나라 가​​ 길乙 인도​고

방화​​ 만지眞셩강이요 고목은 음풍​​​언乙

운회이협봉젼단이요 슈락츈강쳔졔류라 

임​슈셩은 헌소어요 암젼슈​​은 引空유乙

곡풍은 샬��부러 유산​​의 션자로다

흥의 게워셔 가​​ 길이 무어시 그리 밧불손가

이 경 보고 져 경 보며 흐늘���가다 보셰

나선 길의 풍경은 봄이 한창인 음력 3월이다. 산새가 길을 인도하고 땅 

위에 꽃들은 하나 가득 피어 있으며, 늙은 나무는 바람 소리에 읊조리며 유

산객에게 말을 건넨다. 구름은 골짜기를 지나 산봉우리를 넘어가고 봄 강물

은 하늘가로 흘러간다. 골짜기의 바람이 살살 부채질을 해 주니 흥이 난 유

산객들은 바쁠 일도 없이 여기저기 경치를 보며 길을 간다. ‘흐늘흐늘’은 그

런 그들의 느긋하고 우아한 발걸음을 잘 표현하는 말이다.12) 

11) �조선왕조실록� 세종 28년(1446) 12월 28일 조.

12) �열녀춘향수절가�(정길수 역, 돌베개, 2025) 35면의 “월태화용(月態花容) 고운 태도 완보(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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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길을 나선 기쁜 마음을 흥겹게 그려낸 이 단락에는 ‘흐늘흐늘’ 같

은 고유어 음성상징어도 간혹 보이나, 한글로 음을 표기한 한자어와 한시구

(漢詩句)가 압도적으로 많은 편인데, 이 점은 앞서 보인 주경야독하는 사대

부 지식인으로서의 동행자 형상과 부합한다. 예컨대 시원한 바람을 맞는 즐

거움을 표현한 “곡풍은 샬〃 부러 유산​​의 션자로다”와 같은 구절에서는 

‘골바람’이나 ‘부채’ 같은 쉬운 말 대신 ‘곡풍’(谷風)과 ‘선자’(扇子)와 같은 

한자어를 사용하고 있어 이 가사를 구성하는 어휘 중 한자어의 지분이 상

당하다는 점을 짐작하게 한다. 이어지는 다음 단락은 한시구의 인용이 더욱 

강화된 양상을 보인다.

차문노상명니​​은 불려차쳐호강산이라

노입연하경자유​니 슈지화슈시션경가

압페 바우​​ 안고 돌며 뒤의 창벽은 지고 가니

원상​​산셕경사​​ 이를 두고 이르미라

쳥송녹쥭 ​이길노 긔염 둥실 올나가니

一편고셩만인산은 이런 산니 아닐넌가

운반고봉상작우요 조명유곡자셩​라

셕경방초난 슈사복이요 산문나월은 쳥원셰라

이 가운데는 두목(杜牧)의 시 ｢산행｣(山行) 중의 “遠上寒山石逕斜”(멀리 

찬 산 비스듬한 돌길을 오르니), 왕지환(王之渙)의 시 ｢양주사｣(涼州詞) 중

의 “一片孤城萬仞山”(한 조각 외로운 성은 만 길의 산에)과 같이 잘 알려진 

당시(唐詩)의 구절을 그대로 인용한 것도 있고, 최호(崔顥)의 시 ｢화음을 

지나며｣(行經華陰) 중의 “借問路傍名利客, 無如此處學長生”(길가의 명리객

에게 묻노니 / 이 땅에서 불로장생 배우는 게 좋지 않으랴)를 “借問路上名

利客, 不如此處好江山”(길 위의 명리객에게 묻노니 / 여기 좋은 강산이 좋

지 않으랴)라고 하거나, 설도(薛濤)의 시 ｢무산 사당에 배알하다｣(謁巫山

廟) 중의 “路入烟霞草木香”(길은 안개와 노을로 접어들고 초목이 향기롭

네)를 “路入煙霞景自幽”(길이 안개와 노을로 접어들자 경치 절로 그윽하

步)로 건너갈새, 흐늘흐늘 월서시토성습보(越西施土城習步)하던 걸음으로 흐늘거려 건너올 

제”라는 구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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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라고 하는 등 당시의 구절을 변형하여 쓴 것도 있다. 그 외 청송녹죽(靑

松綠竹), 운반고봉(雲蟠高峯: 구름 서린 높은 산봉우리), 조명유곡(鳥鳴幽

谷: 새 우는 깊은 골짜기), 석경방초(石徑芳草: 돌길의 향기로운 풀), 산문

나월(山門蘿月: 산어귀 담쟁이 사이 뜬 달) 등 깊은 산중의 자연풍광을 형

용하는 익숙한 한시 어구로 눈앞의 경치를 표현하고 있는 것에서도, 작자가 

한시를 향유할 만한 처지에 있는 계층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소백산대관록｣의 도입부는 동아시아 전체에서 출발해 한반도 

산줄기의 흐름과 배치를 제시하고, 백두대간을 구성하는 태백산의 줄기를 

유독 부각한 가운데 독자의 시선을 소백산으로 집중시키고 있다. 여행의 출

발 지점에서 작가는 자신과 동행자들을 소백산 인근의 거주자이자 주경야

독하는 생활인으로 양반 남성의 형상에 가깝도록 설정했고, 그런 설정에 걸

맞도록 산행을 시작하는 흥취를 사대부 남성의 언어, 즉 한시와 한자어로 

표현했다. 

그런데 이런 사정은 산행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며 곧 달라지게 된다. 다

음 절에서는 그 점에 대해 차례로 살펴보고자 한다. 

Ⅲ. 소백산의 근경(近景)과 다섯 목록의 시(詩): 

바위, 나무, 꽃, 나물, 새

이어지는 다섯 단락은 실제 산행을 하며 소백산의 바위와 나무, 꽃, 나물, 

산새 등을 하나하나 발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근경(近景)이 연속되는 

것과 같은 여행 서사를 이룬다. 다시 말해 산길을 걷다 발을 멈춰 소백산을 

구성하는 하나하나의 자연물을 눈여겨 보고 호명하는 여정이 반영된 서사

라 하겠으며, 이는 크게 보아 그 존재들의 이름을 망라한 목록이라는 형식

으로 귀결된다. 그 이름들이 대체로 고유어로 되어 있거니와 소백산의 일부

를 이루는 그 작은 존재들을 정성 들여 형용할 때도 고유어로 된 음성상징

어가 두루 쓰이고 있어, 앞서 소백산과 일정한 거리가 유지되던 도입부에서 

한자어와 한시를 사용하던 양상과 대조적이다. 다음은 그 첫째 단락으로 소

백산 바위의 목록에 해당한다. 작가는 본격적인 소백산 산행을 그 바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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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을 하나하나 부르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 ​​​ 져편乙 바라보니 앗다 져 바우 이상하​

송낙乙 쓰고 염불​니 붓쳐바우 분명​다

덜눙 드려 공즁바우 변젹 드러 든돌이며

펼��나라 봉바우요 둥��​​​고 부셕이라

웅숭구려 볌바우요 ���젹 ​여 톡기바우

셔리���용바우요 구불���​얌바우

목아지 옴칠 자​바우 등어리 넙쥭 거북바우

장단 치난 북바우요 둥긔덕궁 둥�바우

​평 안자 좌셕이며 웃둑 셧​​ 션돌리요

허리가 압파 눈돌리요 삼경사경 잘바우라

금​​여슈 금게바우 옥츌곤강 옥돌바우

둘��구부려 슈레바우 두​조군 가마바우

반셕이 널너 �분바우 사방이 반듯 마당바우

만경창파 ​바우오 들 가운​ 궐농바우

둘리 ​​가틴 오누바우 둘리 마조 션 형졔바우

션익乙 다라 사모바우 학졍이 반듯 탕건바우

머리가 둥그려 갓바우 허리가 질눅 안장바우

팔쳑장신 장군바우 쥴기 좔��머역바우

 

�은 소백산의 바위를 발견하여 호명한 단락이다. 이 단락에 언급된 바

위의 이름은 실제로 소백산과 그 인근의 바위에 붙은 자연 지명으로 상당 

부분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유명한 부석사(浮石寺)의 바로 그 부석을 비

롯하여 봉바우, 용바우, 자라바우, 거북바우, 북바우, 좌석, 금계바우가 경북 

영주시에 있고, 범바우, 배암바우, 선돌, 누운돌, 옥돌바우, 배바우, 탕건바

우가 경북 봉화군에 있다. 그 외 강원 영월군의 든돌과 장군바우, 충북 단

양군의 형제바우, 가마바우, 사모바우, 안장바우, 경북 예천군의 둥둥바우와 

갓바우, 경북 안동시의 부처바우 등이 확인된다. ｢소백산대관록｣ 바위의 이

러한 분포는 이 목록을 구성한 이의 세계가 현재의 경북 영주시를 중심으

로 하되 소백산 권역에 해당하는 충북과 강원, 경북 지역까지 포괄하는 것

임을 짐작하게 한다. 결국 �은 소백산 기슭에 거주하는 작가에게 익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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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곳곳에 자리잡은 ‘아는’ 바위들의 목록인 것이다.

한편 첫머리의 ‘또한 저편을 바라보니’는 시선을 돌리도록 해 화제의 전

환을 이끄는 일종의 관용구로서 ｢소백산대관록｣에서 여러 차례 사용되고 

있으며, 여기서는 ‘아따, 저 바우 이상하다!’라는 감탄문과 연결되어 소백산

의 바위들을 발견하는 놀라움을 이끈다. ‘이상하다’라는 이 말은 ‘신기하고 

독특하다’는 뜻으로, 저마다의 바위가 소백산의 고유한 풍경을 구성하는 대

체 불가능한 존재임을 함축한다. 또한 ‘이상하다’는 이 말은 이후의 몇몇 단

락에서 거듭 사용되며 작가와 동행자들에게 익숙한 터전인 소백산을 새롭

게 발견하며 느낄 법한 기분 좋은 낯섦을 표현하게 된다.

�단락에서는 ‘덜렁’, ‘번쩍’, ‘펄펄’, ‘둥둥’, ‘껑적’, ‘서리서리’, ‘구불구불’, 

‘둥기덕궁’, ‘우뚝’, ‘둘둘’, ‘반듯’, ‘질룩’, ‘좔좔’ 같은 고유어 어휘가 다수 사

용되고 있어 주목된다. 이 점은 본격적인 산행에 접어들기 전의 도입부가 

한자어와 한시 구절로 점철되어 있던 것과 대조적이다. 이렇게 다채로운 고

<그림 3> ｢소백산대관록｣의 바위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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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어 어휘는 ‘구불구불 배암바우’, ‘서리서리 용바우’, ‘껑적 뛰어 토끼바우’ 

등 바위의 모양을 적실히 형용해 이 목록에 생기를 불어넣으며, 그 결과 생

동감이 부여된 소백산 바위의 목록은, 지금 이 작품의 갈래가 고전시가에 

속한다는 점에 부합하도록 그 자체로 한 편의 시(詩)를 이룬다. 

소백산과 그 인근의 바위 33개의 이름으로 구성된 이 목록에서 가장 두

드러지는 것은 땅에 굳게 뿌리박힌 바위의 속성과는 일견 부합하지 않는 

움직임의 감각이다. 

먼저 ‘덜렁 들어 공중바우’나 ‘번쩍 들어 든돌’, ‘둥둥 떴다고 부석’, ‘태평

히 앉아 좌석’, ‘우뚝 섰는 선돌’, ‘허리가 아파 눈돌’, ‘삼경사경 잘바우’에 보

이는 이름들은 들려 있거나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 상태를 반영

한 것이다. 작가는 그 바위들이 그 상태에 변함없이 고정된 것으로 묘사하

지 않고, 둥등 떠오르고 번쩍 들어올려지고 우뚝 일어서고 태평히 앉고 허

리가 아파 눕고 밤이 깊어 잠에 든다고 하는 식으로 움직이는 장면을 그린

다. 이에 바위는 생기와 정감을 지닌 살아있는 존재로 상상된다.

이어서 이러한 생동감을 더 구체적으로 얻게 되는 것은 동물 형상의 바

위들이다. ‘봉바우’, ‘범바우’, ‘토끼바우’, ‘용바우’, ‘배암바우’, ‘자라바우’, ‘거

북바우’와 같은 이름은 분명히 동물의 형상에서 유래한 것일 텐데, 작가는 

그 이름 앞에 ‘펄펄’, ‘껑적’ 같은 고유어 부사로 수식된 동작을 더해 놀라운 

생동감을 부여한다. 이에 바위들은 봉황이 되어 펄펄 날고, 범이 되어 웅숭

그리고, 토끼가 되어 껑충 뛰고, 서리서리 용으로 승천하고, 뱀이 되어 구불

구불 기어 가고, 자라가 되어 모가지를 쏙 옴치고, 거북이 되어 넙죽 엎드

리는 등 살아 움직이는 존재로 상상되는 것이다.

동물이 아닌 사물의 형상을 본떠 명명된 바위들에게도 비슷한 방식으로 

움직임이 부여된다. 수레바우는 둘둘 굴러가고, 두 패의 교군(轎軍)이 번갈

아 메고 가는 가마바우는 빠른 속도로 움직이며, 배바우는 넘실대는 만경창

파(萬頃蒼波)에서 흔들흔들 나아갈 터이다. ‘금생여수 금계바우’나 ‘옥출곤

강 옥돌바우’ 역시 여수에서 금을 채취하고 곤강에서 옥을 캐내는 동작을 

함축한 표현이다. 심지어 미역 줄기와 비슷한 무늬 때문에 그런 이름을 얻

었을 미역바우조차 ‘줄기 좔좔’이라는 형용을 통해 바다에서 갓 채취된 미

역 줄기의 퍼들거리는 생기와 움직임을 보여주게 된다. 사물의 형상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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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으로 ‘장단 치는 북바우’와 ‘둥기덕궁 둥둥바우’가 더 있는데, 이 바위

들은 동작뿐 아니라 소리까지 갖게 되며 독자의 감각적 상상력을 다채롭게 

자극한다.

이렇게 사물의 형상과 관련된 바위의 목록은 그 이름의 유래가 생물인지 

무생물인지의 여부와 무관하게 동작과 소리를 형용하는 표현을 통해 살아 

움직이는 존재로 재현된다.

다음으로 인간적 속성과 연관된 이름의 바위들이 있다. 부처바우와 장군

바우, 권농바우는 사람의 사회적 활동과 연관되며 특유의 생동감과 더불어 

태도와 인간적 분위기를 갖게 된다. 부처바우에는 송낙을 쓰고 염불을 하는 

종교적 분위기가, 장군바우에는 팔척장신 헌걸찬 장군의 위엄이, 권농바우

에는 들 가운데서 농사를 보살피는 권농관(勸農官)의 사려깊음이 더해지는 

것이다. 아울러 사모바우와 탕건바우, 갓바우는 셋이 나란히 나열되며 이러

한 복식을 착용하는 양반 남성의 형상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점에서 앞서

와 유사한 인간적 느낌을 주게 된다. 끝으로 이러한 인간적 분위기에 어떤 

정감까지 더하는 바위들도 있다. ‘둘이 똑같은 오뉘바우’와 ‘둘이 마주선 형

제바우’라는 표현은 꼭 닮은 오누이와 마주 앉은 형제의 형상을 통해 바위

에 살아 있는 느낌과 더불어 다정한 마음을 불어넣기도 한다.

이처럼 소백산 바위의 목록이 자아내는 생동감과 다정함은 열거의 수사

법으로 구성된 이 단락을 소백산 바위를 읊은 한 편의 시(詩)로 만들고 있다.

기실 목록은 유서 깊고 창조적인 문학 양식으로, 시인들은 목록이라는 

단순한 양식이 주는 기쁨을 잘 알고 있었다.13) ｢소백산대관록｣의 작가인 

익명의 시인 역시 자신이 잘 아는 바위의 목록을 쓰며 즐거워했으리라 생

각되며, 그의 기쁨은 이 목록의 고유어로 된 형용어와 바위의 이름들이 자

아내는 충만한 생동감과 정다움의 리듬에 깊이 스며 있다. 

바위를 다 구경한 시인은 예의 ‘또한 저편을 바라보니’라는 말로써 시선

을 돌려 소백산의 무수한 나무들을 향한다. 그는 앞서 바위에 대해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아는’ 나무들의 목록을 만든다.

13) 움베르토 에코, 오숙은 역, �궁극의 리스트: 문학과 예술 속의 목록사�, 열린책들, 2010; 브

라이언 딜런, 김정아 역, ｢목록에 관하여｣, �에세이즘�, 카라칼, 2023, 35～44면; 진은영, ｢하

나도 잊지 않고 모든 것을 호명하는 다정함이 빚은 시｣, �나는 세계와 맞지 않지만�, 마음산

책, 2024, 112～1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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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귀경은 그만두고 ​​​ 져편乙 바​보니

온갖 잡목 무셩​​​ 무슈​​ 나무 다 알손가

만경창파 바나무요 발긋���​쵸나무

밥이 여려 밥나무요 오시 여려 옷나무라

임 그렷다 상사나무 양반 상놈 칭�나무

휘�친��감나무요 울탕불탕 모​나무

사시장쳥 소나무요 졍�독입 젼나무라

남으로 셧​​ 북나무요 북으로 셧​​ 남목이라

동​상의 부상목과 남훈젼의 오동나무

이 가지 져 가지 노가지요 이 나무 져 나무 피나무라

강원감사 동​​나무 소상반쥭 ​나무라

결리 발나 ​​​​나무 구불���용목이며

잡바졋다 잣나무요 업퍼젓다 엄나무라

넙젹���​​가나무 벗쎡���속소리라

​​고리 펼��노른​요 오리가 둥��물가나무

조붓���​량나무 부읏���보츔나무

발��​난 사시나무 실넝���신나무라

셔긔영농 셔나무요 ​장발나 ​장나무

들츙목 산유자 박다나무 인가목 마가목 들미나무

몽톡���싸리나무 물긋���광​싸리

음양乙 좃차 합다목과 이름 좃타 나도박달

울긋불긋 단풍나무 푸릇���무푸릐라 

슛탄 잡목이 무셩​여 울밀​게 우거진 ​

다​ 멍덜 머로 멍덜 쥐다​ 덤불 놉팡귀가 

이리져리 셔로만나 원불상니 ​​셰​고

얼크려지고 트러져셔 휘�친��감겨곳나

밤니나 낫지나 ​​몸되야 사시장창 츔乙츈다 

소백산은 온갖 잡목들이 무성한 산인데, 시인은 그 무수한 나무를 다 알

지는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 ‘아는’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준다. 위의 �단락

에 수렴된 나무는 모두 45종으로, 그중에는 전설상의 부상목(扶桑木)이나 

중부 내륙지방에 자라지 않는 남목(楠木: 녹나무) 같은 것이 극히 일부 섞

여 있지만 절대다수는 실제로 소백산 일대에 자생하는 나무들이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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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보았을 때 이 나무들의 목록은 

소백산 거주자이기도 한 작가의 구체적 삶

을 반영한 것이 되는데, 특히 “밥이 열어 

밥나무요 옷이 열어 옷나무”는 그런 견지

에서 흥미로운 구절이다. 이 구절에서는 밤

나무와 옻나무를 자음동화에 의해 같은 소

리를 내는 “밥나무”와 “옷나무”라고 달리 

표기하는 일종의 언어유희를 시도했는데, 

그것은 나무에 열릴 리 없는 옷과 밥을 걱

정하며 살아야 하는 인간의 조건을 환기시

키며 김소월(金素月, 1902～1934)의 ｢옷과 

밥과 자유｣ 같은 시와 유사한 결핍의 정서

를 내포하게 된다.15) 다음의 “양반 상놈 층층나무” 같은 구절은 반상(班常)

의 구분이라는 봉건적 통념을 일정하게 표출하고 있는데, 이는 유독 양반의 

계급의식이 두드러졌다고 잘 알려진 경북 북부 지역의 사회적 분위기가16) 

반영된 특수성을 보여준다. 

또한 옻나무와 밤나무, 층층나무 세 나무와 관련된 이 구절은 앞서 도입

부에서 주경야독하던 유산객의 상황과 맞물리며 소백산 인근에 거주하는 

형편이 넉넉지 못한 양반계급 구성원의 형상을 작가에게 부여하기도 하는

14) 국립공원관리공단 자연자원조사연구팀, �소백산국립공원 자연자원조사�, 국립공원관리공

단, 1998. 

15) “공중에 떠다니는 / 저기 저 새여 / 네 몸에는 털 있고 깃이 있지. // 밭에는 밭곡식 / 논에는 

물벼 / 눌하게 익어서 수그러졌네.(…)”와 같은 구절을 참조할 수 있다. ｢옷과 밥과 자유｣는 

1925년에 발표되었다. 한편 �소백산대관록�이 1938년에 필사되었고 ｢덴동어미화전가｣의 창

작시기가 20세기 초로 추정되는(김하라, 앞의 논문) 점을 감안한다면 ｢소백산대관록｣과 ｢옷

과 밥과 자유｣는 동시대의 언어를 구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좋은 비교 대상이 된다.

16) 경북 안동을 문화권의 중심으로 한 이 지역은 반상을 엄격히 구분하는 태도를 일상생활의 

여러 국면에서 오래 견지해 왔으며 이는 남녀 어린이가 의젓한 행동을 하도록 격려할 때 ‘알

양반’이라고 칭찬하는 등의 방식으로 표현되었다. 김서령, �외로운 사람끼리 배추적을 먹었

다�(푸른역사, 2019)에 수록된 작가의 유년기 일화 참조. 김서령(1956～2018)은 경북 안동시 

임하면이 고향인 여성 작가이다. 또한 한국어에서 ‘예의가 없는 남자’를 일컫는 말로 ‘불상놈’

이 일반적으로 사용된 데 반해 경북 방언에서는 ‘행신머리나 반미(班味)가 없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돌상놈/돌쌍눔’이라는 말이 사용되었는데(이상규, �경북방언사전�, 태학사, 2000, 150

면) 이 역시 반상의 구분에 대한 이 지역 거주자들의 특정한 태도를 반영하고 있다.

<그림 4> 층층나무


